
금호타이어, 733명 해고 통보
해고예고 706명에 27명 추가 … 8월25일 20차 교섭결과 주목

금호타이어가 노조 73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는 8월25일 제20차 교섭을 앞둔 가운데 회사가 먼

저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8월24일 “733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포함한 합의요청 통보서를 노조에 발송했다”고

밝히고, 노조에 8월25일 오전 10시에 교섭을 갖자고 요청했다.

정리해고자 명단에는 앞서 예고한 706명(명예퇴직자 포함)과 동점자 27명이 포함됐으며 노조와의 협의를 거

쳐 동점자 처리기준이 확정되면 기준에 따라 27명을 배제하게 된다.

노조는 명단을 조합원에 공개하지 않고 밀봉해서 소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차 교섭에서 임금과 성과급

부문에서 크게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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